
안녕하십니까? 아산화목교회 중학교 1학년 김은솔입니다

먼저는 너무도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신앙이 많이 흔들였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았고 사탄이 계속 힐문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굳건했던 믿음, 심정 그리고 사랑이 

서서히 식어 가기 시작 했습니다.

오직 주님뿐이던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중심을 잃어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괜히 의식 되기도 하였습니다. 

꺼려지는 파장 그런 파장을 주기도 하였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어 버린 나 너무 싫었습니다. 왠지 너무 미웠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버린 것 같은 저의 삶은 모든 것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주님께 버린 받은 몸이라고 

온갖 힐문을 하였습니다. 

다 포기 하고 싶었습니다. 울며 또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지금 같이 때 그런 파장이 느껴지다니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급절한 때 저 무너지면 큰일나요. 이러다 저 지옥 가서 영원히 예수님 못 만나

면 어떻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심정 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으로 죄짓고 완전히 정결케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지옥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감동을 받으며 다시 마음을 잡았고 

주님과의 첫 신앙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항상 일체되어 쉴 새 없이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신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섭리사 주님 신부라 칭함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14일 오후 7시20분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죄 지옥에 대하여>



* 예수님 말씀 * 

섭리에 이성 죄 있는 자들 너무 많구나……. 

끔찍하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이 그같이도 이성에 빠져 사니 그저 눈물밖에……. 피눈물 밖에……. 은솔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무 끔찍하니 잘 들어라. 

지옥 깊고도 깊은 곳 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성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다. 

그곳은 가시로 빽빽한 가시침대이다. 불구덩이 속 빽빽이 

가시들이 있는 곳에 그들은 눕게 된단다. 

그곳에 가자마자 사탄 그것들은, 남자들의 생명나무, 

여자들의 유방을 아주 이상한 것으로 부풀린다. 

얼굴크기 만큼 부풀린다. 

그 후 사탄들은 낄낄거리며 그것들을 너무나 크고 

큰 칼로 찌르고 찌른다. 

그렇게 4조각이 나게 되면 그것을 잘라. 

그들에게 가지게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들은 4조각난 

것들을 그들이 들고 직접 잘라야 한다. 자를 때 마다 각종 구더기가 나와 몸속으로 들어가 꿈틀꿈틀 날름날

름 거린다. 

그것들을 한번 씩 칠 때 마다 가시침대의 가시가 순간 

사라졌다 나오기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것들을 자르고 

또 자르며 채로 썬다. 그렇게 썬 것들은 순간 뭉쳐져 제자리로 돌아오며 사탄 그 놈들은 그것을 자르고 또 

자른다. 

반복이니라. 계속 계속 끝없는 영원한 반복이니라. 

그러니 내가 눈물 흘리며 하소연 한다. 

제발 이성문제 좀 깨끗이 회개하라. 

내 아버지가 처음 역사하여 기르고 또 길러주었던 

아담, 하와 그들도 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놈들이 이성으로 속삭인다. 

절대 안 돼.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 고통을 아는 나의 가슴이 그들처럼 너무나 아프구나. 

섭리야 회개하라. 

깨끗이 온전히 회개하라 나는 지금도 기다리노라. 

내게 더 이상 돌이켜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지 말아라. 

다 보았노라!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진실로 뜨겁고 간절하게 애원하라. 



살려달라고 나는 너희가 회개하는 그날을 기대한다. 

계속 지켜 볼 것이다. 제발 나에게 간구하라. 회개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어 이성 조심하라. 피하라. 

지켜보고 있노라. 혼적인 이성사랑도 안 된다. 

다 똑같이 고통 받는다. 

회개하라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모두 정결하고 깨끗한 하얀 꽃 같은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지체하지 말아라. 너무나 시급하도다. 

너희에게 기회가 끝나 내가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이 

만들지 말아다오. 

부탁한다. 나의 신부들이여. 

깨끗한 하얀 꽃이 되어다오. 안녕…….


